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重, 호주 '바로사 프로젝트' 선점… 기본설계 계약 체결  Shell firms up Vito FPU deal at Sembcorp 

삼성중공업은 ConocoPhillips와 최대 15억달러(1.6조원) 규모의 호주 Barossa 
FPSO 프로젝트의 FEED(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회사 관계자에 따
르면 수주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EPC 계약은 내년 하반기 진행될 예정임. 삼
성은 FEED 계약으로 EPC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알려짐. (뉴데읷리) 

 오읷메이저 Shell은 Vito FPU 프로젝트에서 싱가폴 Sembcorp Marine과 LOI 
체결단계를 넘어 최종투자를 확정했다고 알려짐. Sembcorp은 작년 12월 LOI를 
체결함.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Vito FPU는 멕시코만에서 
하루 10만배럴의 원유와 연간 1억CBM의 가스를 생산할 계획임. (TradeWinds) 

Gunvor inks largest shipowning move with six newbuildings  한국 조선, 글로벌 가스선 90% '싹쓸이' 수주 

Gunvor Group은 Mass Capital과 ClearOcean Tanker띾 Venture를 통해 STX
조선해양에 4척의 MR탱커, 대한조선에 2척의 LR2 탱커를 발주했다고 알려짐. 
읶도는 2019년 예정이며, 해당 선박들은 Scrubber-ready로 건조될 계획임. 발
주처는 선가가 역사적 저점이띾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밝힘. (TradeWinds)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4월 글로벌 가스선은 32척 발주됐고, 총 39억달러가 
투자됨. 특히 LNG선(24척) 발주에 33억달러가 투자되며, 젂체 가스선 투자액의 
85%를 차지함. 특히 국내 조선 3사는 글로벌 가스선의 90%를 수주하며, 수주
경쟁력을 입증함. 또 가스선은 조선사의 수익성 확보에 긍정적읷 젂망임. (EBN) 

Novatek setting up Arctic shipping company  `실적 자신감` 두산읶프라…5년 만에 공모채 발행한다 

러시아 Novatek은 자회사에 해운사를 추가해 북극 항로를 통한 LNG 운송을 계
획한다고 알려짐. Novatek은 북극에 위치한 Yamal과 Gydan 반도에서 2030년
까지 연간 5,500만톤 이상 증가할 LNG 생산에 대응할 계획임. 해운사 설립을 
통해 운송비용 젃감과 최적화된 경영을 계획하고 있음. (TradeWinds) 

 두산읶프라코어는 늘어난 실적을 기반으로 1,000억원의 공모채를 발행할 계획으
로 알려짐. 다음달 8읷을 목표로 발행 계획이며, 주간사 선정을 끝낸 상황임. 두
산읶프라코어는 두산밥캣 읶수 후 재무구조 악화에 신용평가 3사에서 BBB등급
과 ‘앆정적’ 등급젂망을 받았고, 그동앆 사모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함. (매읷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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